
:  간편한 소식 타임즈

같이 보기

「간편한 소식 타임즈」는 4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

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.

#지난해 산재 사망 40%가 60세 이상 

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령

층으로 나타났다.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확정 발표한 ‘2020

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’를 보면,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

2019년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이었다. 다른 연령대 사망자는 

모두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1년 전(285명)보다 62명 늘어난 

347명이었다.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 중 절반 이상(55.3%)은 

건설업에서 발생했다.

노동부 관계자는 “전체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, 60세 이상만 

취업자가 늘었고 건설업에서 3만6000명가량 증가했다”며 ‌

“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령화, 특히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업

에서 60세 이상의 취업이 늘어난 게 원인”이라고 분석했다.

#‌�취업자 13개월 만에 증가... 

제조업 고용은 7년 만에 최저 

3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

명 이상 늘었다. 코로나 사태 이후 13개

월 지속됐던 일자리 감소 행진이 일단 마

무리됐다.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시장 개

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. 한

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

자리와 30·4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고 

있기 때문이다.

간편한 소식 타임즈간편한 소식 타임즈간편한 소식 타임즈간편한 소식 타임즈

자료=통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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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‘가상화폐 광풍’ 단속 나선 정부

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, 사기, 시세조종 

등 불법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. 4월 19

일 국무조정실은 “4~6월을 ‘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’으로 

정하고,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

단속키로 했다”고 전했다.

#샐러리맨 파산 49%, 처음으로 자영업자 추월

개인파산은 통상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

알려졌다. 하지만 직장인도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크게 줄어 빚을 갚기 어

렵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. 이른바 ‘샐러리맨 파산’이다. 서울회

생법원은 2018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데, 지난해 처음으로 샐러리맨 

파산이 사업자 파산을 넘어섰다.

#‌�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,  

최고 7년 징역
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4월 14일 국회 정

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. 지난달 한국토지주

택공사(LH)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거

세지자, 여야는 정부안에 없던 ‘공직자 등의 부동산 

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’을 신설했다. 제정안은 정무

위 전체회의·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

정,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, 공표 후 

1년 뒤 시행돼 LH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#얀센도 혈전 비상, 미 FDA “접종 중단” 

미국 보건당국이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

권고했다. 얀센 백신을 접종한 6명에게서 희귀한 혈전 부작

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과 혈전 부작

용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. 얀센 백신의 혈전 부

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

이 불가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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